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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한국 사회의 채식인구 비율은 1% 안팎이다. 누군가 채식을 한다고 말한다면 특이한 취향을 과시하는 사람으로 보이기 십상이기도 한다. 게다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육식을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지적하기까지 한다면 가까이하고 싶지 않은 이미지로 인식이 되지 않을까? 이렇듯이 우리 사람의 대다수는 채소를 먹는 것, 고기를 먹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로 여긴다. 몇몇 육식주의 철학자들은 동물에게는 도덕적 지위가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육식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 즉 일종의 윤리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나는 ‘동물을 위한 윤리학’이라는 책을 읽으며 우리 인간에게는 있는 윤리, 그리고 도덕적 지위는 과연 없는 것일까? 정말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동물에게 고통을 주고 동물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일일까? 육식은 인간 사회의 당연한 윤리이고 당연한 것이니 그냥 넘어가도 될 문제인 것일까? 등의 의문점이 생겼다. 
제2장 본론 
인간과 동물은 왜 평등한 것일까?
국어사전에 나와있는 인간은 1. 생각을 하고 언어를 사용하며, 도구를 만들어 쓰고 사회를 이루어 사는 동물 2. 일정한 자격이나 품격 등을 갖춘 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있다. 국어사전에 나와있는 동물은 1. 주로 유기물을 영양분으로 섭취하며, 운동, 감각, 신경 따위의 기능이 발달하였다. 소화, 배설, 호흡, 순환, 생식 따위의 기관이 분화되어 있다. 2. 사람을 제외한 길짐승, 날짐승, 물짐승,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이렇게 설명이 되어있다. 국어사전에 나와있는 설명만 읽어봐도 인간과 동물은 다른 것으로 분류해 놓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두 생명체를 왜 평등하다고 주장하는 것일까? 백인과 흑인, 남성과 여성이 서로의 생긴 모습이 다르다고 해서 존재 자체가 아예 다른 것은 아니다 단지 겉모습만 다를 뿐이다. 겉모습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고통을 느끼는 존재이다. 인간도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동물도 마찬가지로 고통을 느낀다.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설명하는 인간과 동물은 서로 다른 존재이지만 다들 고통을 느끼는 존재라는 점에서 동등하다 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다. 
2-1. 동물이라는 이유로 이들에게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보통 사람을 죽이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행동이다. 사람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사라에게는 동의 없이 실험을 할 수 없다. 인종 차별이나 성차별은 도덕적으로 그르다. 라는 말을 한다. 이러한 여러가지 주장들에 대해서 우리는 대부분 동의를 할 것이다. 그러나 막상 이 주장들이 왜 옳은 지 그 이유를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